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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/25(금)�신명기� 26-28장� �계약(언약) 갱신의식

12-26장까지�하나님의�규례들이�선포되었습니다.

26:16-19절부터는� <계약(언약) 갱신 의식>에�대해�소개하고�있습니다.

<시내산�언약>이�가나안�진입이라는�변동에�맞춰� <갱신>되는�것입니다.

27장에는�계약내용을�명시하고�이에�응답할�때�효력이�발생하는�점을,

28장에는�이행과�불이행에�따른�약관들을�다루고�있습니다.

하나님과�이스라엘은� <계약>�현장에�서게�됩니다.

하나님은�법적�효력을�전제로�계약�내용을�설명하셨습니다(12-26장).

<신명기�법전>은�들으면�좋고�안�해도�그만인� <훈화�말씀>이�아닙니다.

선포된�항목들에�동의하고�각각�의무조항을�준수해야�합니다.

이스라엘은 ❶ 하나님을�인정하고�도를�행하며,

❷ 하나님의�규례와�명령과�법도를�지키고,

❸ 하나님의�음성에�순종해야�합니다(26:17).

하나님은�❶ 이스라엘을�보배로운�백성으로�인정하시며,

❷ 이스라엘을�모든�민족�위에�뛰어나게�하시고,

❸ 이스라엘을�거룩한�백성이�되도록�하실�것입니다(26:18-29).

요단을�건너는�날,�큰�돌에�명령이�명확히�새겨질�것입니다.

약속의�땅에�발을�대는�순간�법의�효력이�발생하게�될�것입니다.

그�날에�백성들은�제단을�쌓고�번제와�화목제를�드리며

하나님�앞에서�먹고�마시며�즐거워할�것입니다(계약식사, 27:2-7).

12계명이�선포될�때�모든�백성들이� <아멘>으로�응답합니다(27:11-26).

공동체� <모든>�구성원이�조항에�책임을�지게�됩니다(29:10-17).

계약(언약)의�당사자로서�약관을�신중히�살피는�마음으로

오늘�본문을�함께�통독해�보겠습니다.

나는�체결된�계약을�기억하며�준수하고�있습니까?

❶ 계약서를�장롱�깊숙이�넣어두고�잊지�않았습니까?

❷ 하나님과�나,�양측�모두�의무�규정들을�준수하고�있습니까?

시작기도 + 통독  신명기� 26-28장


